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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문 :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
- 제목 : “범사에 감사하라!” 

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

설교자 : 조경래 담임목사

· 마음의 문을 열며 
상록수는 아무리 계절이 변해도 항상 푸르다. 찌는 듯한 여름, 차가운 혹한의 겨울에도 항상 푸르다.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항상 
푸르러야 한다. 상록수처럼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‘범사에 감사하라’고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.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
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다.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? 이 시간 성령께서 감사가 없어 얼어붙은 우리의 
심령을 감사로 녹여 주시도록 기도하자. 

· 말씀의 씨를 뿌리며 
1. “범사에 감사하라”고 하실 때 무엇을 두고 감사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 잘 묘사되어 있다. 이 찬양을 부를
    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? 
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/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

   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/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

2.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 “살전 5:18”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?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?

3.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미 얻은 것에 대해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한다. 이것은 초보적인 감사이다. 창세기 32장 9~10절에서
    야곱이 회상하는 것처럼,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.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
   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. 도대체 왜 그럴까?
    * 창세기 32:9~10

4. 범사에 감사하려면 비교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. 무엇이 비교 감사인가? 
    * 신명기 8:2, 12~14

5.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마다 문득 기억이 나면서 지금이 그때에 비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를 깨우쳐 주는 사건이 
    있다면 어떤 것인가?

6. “범사에 감사”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. 디모데전서 4:4 말씀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
    다시 한 번 더 결단해 보라.

· 삶의 열매를 거두며 
감사만큼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며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?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
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.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이 깃든다.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? 하나님의 뜻을 거역
하기 때문이다.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? 

· 본문 읽기
18.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

· 말씀기도제목 
1. “범사에 감사하라!”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때 “무슨
    일에든지 감사하는 자” 되게 하옵소서! 
2. “범사에 감사하면”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과 내 신앙인격이 부드러워지는 은혜 주심을 확신할 때   
    “감사의 능력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!
3. 송원교회가 “범사에 감사하라!”는 명령 앞에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, “감사를 늘 기억하는
    생명공동체”가 되게 하옵소서!


